
SK인천석유화학, 세무조사 받는다!
SK이노베이션 분할 당시 적격분할로 면제 … 지방세 3000억원 달해

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한다.

인천시는 2013년 12월18일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 SK이노베이션, SK에너지, SK인천석유화학을 상대로 세

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SK이노베이션(대표 구자영)이 2011년 11월4일 4개 사업부문으로 분할하면서 면제받은 취득세가 요건을 갖

추지 못했기 때문이다.

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으로 분할했고, SK에너지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트레이딩을 신

설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신설기업들에게 토지 등 자산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신설 당시 현행법에 규정된 적격분할을 주장

하며 서구청에서 면제를 받은 바 있다.

인천시는 SK이노베이션이 계열사들의 독립성과 승계된 부채 사업 내용이 적격분할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해

세무조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허가면적보다 초과 증설한 내용도 신고 여부를 따져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.

SK인천석유화학은 세무조사 이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지방세 3000억원을 납부해

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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